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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대통령선거(대선)에서 광주와 
전남의 최종 투표율이 각기 83%대를 넘기
며 전국 1·2위를 나란히 기록했다.

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
번 대선에서 광주 지역 선거인 119만4471
명 중 100만2166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
은 83.9%로 집계됐다. 전체 투표율 79.4%
를 4.5%포인트(P) 웃돌며 투표율이 전국
에서 가장 높다.

전남에서는 선거인 155만9431명 중 
130만3392명이 한 표를 행사해 83.6%를 

기록,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투
표 열기가 높았다. 

전남은 전국 투표율보다 4.2%포인트 
높다.

광주와 전남 모두 이번 대선 투표율이 
지난 대선 투표율보다 높았다. 2022년 3

월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당시 최종 투표
율은 광주 81.5%, 전남 81.1%였다. 광주는 
2.4% 포인트, 전남은 2.5% 포인트 높다.

역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로 봐도 김
대중 대통령이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
룬 1998년 15대 대선(광주 89.9%·전남 

87.3%)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. 
이번 대선 시·군·구 별 투표율은 광주

의 경우 남구가 84.6%로 가장 높았다. 나
머지 4개 자치구 투표율도 83.4~84.0% 분
포를 보였다.

전남에선 구례군 85.7%, 완도군이 
85.5%로 도내 1·2위로 나타났다. 도내 전 
시·군 투표율이 80%를 넘겼다. 광주·전남
을 통틀어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목포시
도 81.5%로 집계됐다.

 /뉴시스

“이재명! 대통령! 이재명! 대통령!”
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

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연
락소.

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이재명 민
주당 대선 후보가 51.7%로 유력 경쟁자 
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(39.3%)를 제
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.

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지역
상임선대위원장 등 지지자 100여 명은 
14.3%p로 김 후보를 제쳤다는 결과에 두 

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며 ‘이재명’을 연호
했다.

두 손을 높이 모아 기도를 하는가 하면, 
하이 파이브하거나 만세삼창을 외치며 기
쁨을 나누기도 했다.

이 후보가 광주·전남지역에서도 득표
율 80%를 넘기자 서로 부둥켜안고 “그동

안 고생 많았다”, “꽃길만 걷자”고 축하와 
격려의 말을 나눴다.

광주시당 의원들은 과반이 넘는 득표율
에 이 후보의 당선 기대감을 내비쳤다.

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“이번 출
구 조사 결과는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을 
바라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

과”라며 “45년 전인 5·18민주화운동 당시 
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켰다면, 이번엔 투표
로 훼손된 민주를 지킴으로써 선거 역사
에 큰 획을 남겼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광주
를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. 청소년들이 
지역을 떠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
선을 다하겠다”며 “군공항 이전 문제 등 
광주 현안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
역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”고 덧
붙였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박도일 기자 

윤여준,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.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뉴시스

대선 투표율 광주 83.9%·전남 83.6%… 전국 1·2위
 전국 투표율 79.4%보다도 4% 포인트 웃돌아
 전 지역 80% 이상 투표… ‘최저’ 목포시 81.5%
‘첫 정권교체’ 15대 이후 최대투표율… 27년만

‘이재명 51.7%’ 민주당 광주시당, 출구 조사 결과에 ‘환호’

 양부남 총괄상임선대위원장 “국민의 내란 종식·국민통합 반영”

“오래 살아 투표하는 게 행복이지.”
제21대 대통령선거(대선) 투표일인 

3일 광주에서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
의 투표권 행사가 이어졌다.

광주 동구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자
인 김정자(109)씨는 이날 오전 8시50
분께 광주 동구 계림경로당(계림1동 
제2투표소)를 찾아 투표했다.

투표소에 들어선 김씨를 보자 선거
관리원들은 “1915년생인데 정정하시
다”며 놀라움과 함께 “건강하세요, 오
래오래 사세요”라는 응원을 보냈다.

지팡이를 짚고, 딸의 도움을 받아 
투표를 마친 김씨는 “오래 살아 투표
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. 
내가 찍은 사람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
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새 대통령은 우리
나라를, 광주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
줬으면 한다”며 “청년들이 좋은 직장
을 갈 수 있게, 놀지 않고 일할 수 있
도록 해주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김씨는 “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투
표할 것이다”며 “한 표 한 표가 크고 
소중하다. 청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
달라”고 강조했다.

광주 남구 진월동 행정복지센터(진
월동 제1투표소)에서는 백삼봉(103)
씨가 며느리와 손녀, 증손녀와 함께 
투표에 참여했다. 100세를 기념하는 
청려장을 짚은 채 며느리와 손녀의 도
움을 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백씨는 검

버섯과 주름이 무색하게 정정했다.
신분증 확인을 마친 뒤 공손히 투

표용지를 받아든 그는 여유로운 걸음
으로 기표소로 향했다. 투표함에 투표
용지를 집어넣은 백 어르신은 후련한 
듯 웃으며 투표소를 빠져나왔다.

평소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에 
참여하며 건강을 지켜온 백씨는 “오
늘 투표 전에도 ‘어서 투표하러 가자’
고 가족들을 보챘다. 단 한 번도 투표
에 빠지지 않았다”며 ‘민주시민’으로
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.

백씨는 “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
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”며 “젊은 세대
가 건강히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잘 지
켜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앞서 광주에서는 북구 신모(103·
여)씨와 남구 김모(101·여)씨가 지난 
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마치는 등 고
령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. 
북구 남성 최고령 유권자인 장모(102)
씨도 이날 오후 본투표에 참여할 것으
로 알려졌다. 이번 대선 광주지역 선
거인 수는 119만4471명, 전남은 155
만9431명이다. 

이중 100세 이상 유권자는 광주가 
202명으로 전남은 별도로 집계되지 
않았다. 114세 여성과 전남 나주 123
세 여성 유권자는 건강상 이유로 투표
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.

/전광춘 기자

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3일 오전 광주 동구 최고령 유권자인 김정자(109·여)씨가 계
림경로당(계림1동 제2투표소)에서 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고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뉴시스

“투표하는 게 행복” 109세 어르신도 투표 참여
광주서 100세 넘는 고령자 투표 행렬 이어져

동구 최고령 김정자씨 소중한 한 표 행사

남구 103세 백삼봉씨 며느리·손녀와 투표


